
지난 3월 6일(목) 오후 6시 25분경 서울시 구로구 소재 한 오피스텔 앞을 지나가던 A씨가 주

차장 출구 앞에 쓰러져 있던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의 입과 항문 쪽에서 피가 섞인 체액

이 보였고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고양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23년 같은 곳에서 발생했던 고양이 추락 사건을 

기억해내 오피스텔 측 경비원과 소통했다. 오피스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동물

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이하 카라)는 고양이가 발견된 장소가 23년 때의 낙하장소와 매우 가

까운 점에 주목하는 등 동물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 경찰단에 신

고하였다.

이후 구로구청에 연락해 CCTV 영상을 확인한 카라는, “3월 6일(목) 저녁 6시 19분경 고양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낙하해 차량 출구 쪽 방지턱 위로 떨어져 튕겨 오른 뒤 다시 도로로 떨어졌

다”며 “고양이는 고통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다 이내 움직임을 멈췄다”고 영상의 내용을 설명했

다.

이곳은 지난 23년 12월 31일 새벽 6시 30분경 오피스텔 11층에서 고양이 ‘천운이’가 떨어져 

죽음에 이른 사건과 같은 장소라 더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지붕을 

뚫고 바로 그 아래에 있던 스티로폼 위로 떨어졌던 천운이는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있던 상태

였다. 소유주 B씨는 분리수거장에 내려와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천운이를 발견했으나, 경비원

이 동물단체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천운이를 둔 채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운이는 카라

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구로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

어졌으나 B씨는 고양이를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종결

2025년 3월 17일(월) 18: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담당 : 윤성모 활동가 (070-4760-7283) 신주운 팀장 (070-4760-071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CCTV에 잡혔다, 오피스텔에서 떨어진 고양이..같은 곳에서 벌써 

두번째

오피스텔 앞 지나가던 시민이 쓰러져 있던 고양이 발견

고속으로 떨어진 영상 CCTV 확인돼 충격 일파만파..



처리된 바 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같은 장소에서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서울

시 특사경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치거나 죽

음에 이를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동불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서명은 캠

페인즈에서 참여할 수 있다.

https://campaigns.do/campaigns/1237

     

              

             목격자에 의해 현장 발견되어 이동조치된 고양이 모습(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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